
생명의     말씀

제자됨의 길

2020년도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. 코로나바이러스 감

염증으로 빼앗긴 우리의 일상, 그리고 정상적인 미사 참례

와 본당 활동이 아련하고 그리워지기까지 합니다. 그러면 

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필요한 자세는 

무엇일까요? 저는 연중 제13주일 복음(마태 10,37-42)에서 실

마리를 찾아봅니다. 

마태오 복음서는 네 복음서 가운데 특히 스승이신 예수

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. 이 복음서는 독자들이 스승 예

수님의 제자됨의 길을 걷도록 초대합니다. 복음서 끝부분

에 따르면, “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

삼아,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, 내

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. 보

라,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.”(마태 

28,19-20)라는 스승 예수님의 사명이 제자들에게 부여됩니

다. 이 같은 맥락에서 주일 복음 말씀을 읽어봅시다.

“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

합당하지 않다.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

나에게 합당하지 않다.”(마태 10,37)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제자 

됨의 길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때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

다. 37절에서 ‘사랑하다’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는 하느

님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동사와는 다릅니다. 

37절의 표현은 마태오 복음서에서 ‘좋아하다’라는 의미로 

부정적인 것을 가리키거나 멸시적인 어조(마태 6,5; 23,6)로 사

용되기까지 합니다. 이는 가족들 사이의 유대와 연대, 사랑

도 물론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, 하느님 사랑과 같은 범

주에 넣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. 오히려 신앙인으로서 예수

님의 제자됨의 길을 걸으며, 가족 사랑을 핑계로 하느님 사

랑을 소홀히 하면서 스스로에게 한없이 관대해서는 안 될 

것입니다.

“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, 나 때문에 제 

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.”(마태 10,39) 여기서 

‘목숨’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명사는 육체적 생명만을 가

리키지 않습니다. 이 단어는 영적인 생명, 즉 영원한 생명

을 지향하는 전인적 생명, 존엄한 인격체로서의 생명을 뜻

합니다. 게다가 ‘목숨을 얻다’라는 표현에서 ‘얻다’라고 번

역된 그리스어 동사는 ‘발견하다’라는 일차적 의미가 있습

니다. 그래서 단순한 육체적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, 인

격체로서의 전인적 생명을 스승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

어놓고 잃을 각오마저 아끼지 않는 제자들은 역설적으로 

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입니다.

절망과 피로감, 실망과 무기력함으로 점철된 일상에서, 

많은 것들이 상대화되고 부질없이 느껴지는 이 시기에, 스

승 예수님의 제자됨의 길을 여러분은 어떻게 걷고 계십니

까? 이 시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, 우리 신앙인에게 

변하지 않는 가치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곰

곰이 돌아보시기를 청합니다.

요당리성지의 손 조각상이 십자가를 받들 듯 자리하고 있습니다. 십자가의 사랑 없이 생명은 있을 수 없

고 십자가의 목숨은 이를 지고 가신 십자가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

실천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은 이를 실천한 사람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으

로 살아있을 것입니다. 김대환 안드레아  |  가톨릭사진가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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